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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을 치루어 나가려면 거기에는 강력한 지도력과 이에 따르 

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오늘과 같은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늘 들 어 오 던 말 이 며 또 요 즘 선 거 때 를 맞 이 하 여 각 정 치 단 체 에 서 

내거는지도자론이기도 하다. 그런데 강력한의지와 추진력을갖 

춘 지도자의 자기 확신이 때로는 자기 도취로 변해질 수 있다는 것 

을 알게 된다. 이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역량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소신에서 자기 

도취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조그마한 기관이나 교회를 담 

당한목사, 또는기관장을 위시해서모든 생활영역속에서 흔히 

보게 되는 사례인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소신과 자 

기 확신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 과연 그 소신이나 자 

기 확신이 어떻게 자기 도취와 구별될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흔히 소신껏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만 불손해지며 남의 인격을 

존중히 할 줄도 모르고 안하무인격으로 말하며 행동하는 사람을 본 

다. 

이런 것을 자기 확신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 

다. 자기의 소신에 못지 않게 남의 소신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아량 

과 겸양이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찾고 싶다. 

자기의 확신에 넘쳐 흐르는 지도자들이 항상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이러한 자기 도취에서 인간 관계를 망쳐버린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여 실리를 거두는데, 남을이용하는 데만 

급급하면 자연히 친구를 잃고건전한인간관계를유지해 나갈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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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은 뻔한일이다. 이것이야말로현대적인 우상숭배라고도 할 

것이다. 돌과 나무를 깎아서 우상으로 숭배하던 때는 지났다고 하 

지만 현대인의 우상 숭배는 언제나 자아 숭배의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다. ᅳ 

기독교에,서 배격하는우상숭배는이러한자아도취와자아숭배인 

동시에 자아 숭배를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든 사람들의 영웅 숭배적인 

태도역시 배격하고 있다. 남을‘굉장히 추켜 올려놓고그사람이 자 

기 도취에 빠지게 되면 혼들어서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 사회 안에 

서 별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통일 문제가 요즘 갑자기 활발하게 논. 

의되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문제에는국가안보, 경제，문화，전반 

에 걸친 광범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 

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이 민주적인 가치 

관이 확립되어 있으며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민주적인 방향 

으로 발전될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민주적 인 

간상의 확립이 선행되지 않는 통일론에는 약간의 불안을 금할 길이 

없다. 지도자들이 온통자기 도취에 빠지고, 지도받는사람은자주 

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매달려서 가치 판단을 한다 

면 어떻게 통일의 기본 조건인〈자유〉가 보장될 것인가？ 말하자면 

우리가 자기 숭배나，영웅 숭배 같은 우상을 간직하고 있는 한, 우 

리의 통일 논의에는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고나 할까!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




